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“환경규제 높아서 투자 못한다?”
상의,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조사 … 합리적인 규제장치 필요

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로 환경규제를 꼽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(대표 박용성)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50개사(회수율 70.7%)를 대상으로 실시한 

<국내 환경규제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의 체감도 실태조사>에 따르면, 응답기업의 67.0%가 현재 각종 환경규

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응답기업 중 7개사는 심각하게 

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<까다로운 행정절차>라고 응답한 비율이 56.3%로 가장 많았으며, 

<높은 배출기준(22.5%)>과 <지나친 지도단속(16.9%)>이 뒤를 이었다.

또 응답기업의 55.7%가 앞으로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된다면 신규투자 없이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하

겠다고 답했으며, <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>고 응답한 기업도 18.8%로 나타났다.

경제규모를 고려한 한국의 환경수준을 묻는 질문에 57.5%는 <보통>이라고 응답했으며, <나쁘다(28.3%)>와 

<좋다(13.3%)> 순으로 나타났다.

한국에 대한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환경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51.9%가 <조금 영향을 미쳤다>고 응

답했으며 <많은 영향을 미쳤다>고 응답한 기업들도 15.1%로 조사됐다.

한국의 환경규제가 최초 투자규모 결정에 미친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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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기업의 친환경경영에 대해서는 <보통>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59.4%로 가장 많았으며, <잘하고 있다

(18.0%)>보다는 <못하고 있다(22.6%)>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.

아울러 한국의 환경정책 당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50.0%는 <보통>이라고 답했으며, <못하고 있다(27.4%)>

라고 응답한 기업이 <잘하고 있다(15.1%)>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다소 낮게 평가하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상공회의소는 외국인이 투자규모를 결정할 때 일정 부분 환경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유

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.

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“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

발전도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”면서 “일방적인 개발우선론과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의 발목을 잡는 

극단적인 보전논리도 경계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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